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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찢武公의 쩌行에 판힌 �� 뭘 �-

�I�. 績 論

중국 고대의 철학자들은 天道와 �A道에 대

해 탐구하고 토론하는 것을 중시하여 �, ‘知
天’ � ‘知 �A’을 매우 강조하였으며 知天과 知 �A
은 나아가 ‘知’자체의문제에 까지 이르게 된

다 �. ‘知’의 기원은 무엇인가 �, ‘知’는 가능한가 �,

‘知’를 얻는 방법과 과정은 무엇인가 �, ‘知’의

기준은 무엇인가 �? 이러한 전개는 다시 ‘行’의

문제에까지 이르게 된다�. 이렇게 하여 知行의

문제는 중국 고대 철학의 중요한 문제가 되

었다 �. 중국 고대 철학에서 ‘知’라는말은 그

합의가 비교적 복잡한데 �, ‘知覺’의 의미까지도

포함한다 �. 知짧이란 이 사물이 이 사물임을

아는 것으로 인식능력과 인식작용이다 �. 지식
이란 사물의 조리나 법칙에 대한 인식이다 �.
도덕 의식은 是非와 홉惡에 대한 인식이다 �.
통상적으로 ‘첩”와‘知’의의미와 용법은 서로

같지만�, 굳이 구별을 하면 ‘知’는인식 능력을

가리키고 �, ‘智’는 지식을 가리킨다 �. ‘行’은 과

정이라는 의미 외에 대부분의 인간 행위나 활

동을 가리키며�, 나아가서는 도덕행위를 가리

킨다�. 학자에 따라서는 생산활동을 뭇하기도

한다 �. ‘行’은 또한 행위 � 습관 � 실행 � 실천으

로 불리기도 한다 �I�)�.

일찍이 춘추전국 시대에는 일부 저명한 철

학자들이 인식론 문제에 대한 탐구와 토론을

진행하면서 知의 기원문제 � 知의 방법과 과

정 � 知行의 難易 � 인식 과정 속에서의 知行의

지위 등에 관하여 초보적인 연구를 진행시키

고 각양각색의 知行觀을 천명함으로써 �, 후에

나올 知行學說의 원조를 이루었다 �. 奏에서 홈

에 이르기까지의 철학자들은 知의 기원 문제

에 대한 심오한 탐구와 토론과 주장을 펼치게

되었다 �. 이로 인해 知行 學說은 첨예하게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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립하게 되었고 西륨 이후에 나타난 불교 각파

의 신비주의적인 知行 學說은 空前의 발전을

이룩하였다 �. 宋에서 淸에 이르기까지는 통치

계급은 봉건 도덕의 교육과 실천을 매우 중시

하였기 때문에 철학계의 이론적 중심 문제는

하나로 귀결되어 적지 않은 철학자들이 체계

적이고 완비된 知行觀을 천명하였으며 �, 이러

한 사태로 인해 여러 知行 學說이 대두하여

서로 다투게 되었다 �2�)�.

중국 고대의 知行 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가

장 중요한 것은 知行의 先後와 그 先後의 有

無에 관한 문제이다 �. 여기에는 세종류의 견

해가 있는데�, 知先行後 � 行先知後 � 知行合�-
의 세가지 이다 �. 이 가운데 行先知後와 知行

合-을 견지하는 철학자들이 말한 ‘知’는대

부분 경험 지식을 가리킨다 �. 知行合一을 주장

한 철학지 �{왕수인 �)가 말한 知는 선험적인 良知

를 중점적으로 가리키며 �, ‘行’이라고 말하는

것도 도덕 실천을 주로 가리킨다 이것은 중

국 고대 知行觀에 담긴 하나의 기본적인 특정

이다 �. 이 외에 知行의 輕重�難易도 주로 논

점의 대상이 되었다 �. 이런 논쟁에서 견해의

차이를 보이게 되는 요인은 知와 行에 관한

인식의 차이에서 기인된다 �3�)�.

중국 고대의 知行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정

은 우선 윤리화의 경향이다 �. 중국 고대의 知

行觀과 서양 철학사의 知行觀은 유사한 내용

과 공통의 법칙을 지니고 있지만 �, 구체적 상

황과 역사적 조건의 차이로 다른 특징도 지니

게 되는데 �, 서양의 知行 學說은 비교적 수학

과 경험과학의 연구 방법과 많이 관련이 되어

있지만 중국 고대의 知行 學說은 비교적 윤

리학이나 도덕 수행의 방법과 결합하여 �, �( 비경

험적인 �)논리적 경향을 뚜렷이 드러낸다 �4�)�.

동양학에서는 이상과 같은 知行觀의 양상이

�-�1�1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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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었는데 �, 東武公의 각종 저서를 중심으로 하

여각 시기 마다의 知行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

여 東武公 知行觀의 특징이 무엇이며 �, 어떻게

변화 � 발전하였는지를 알아보겠다 �.

�l�l�. 本 論

�1�. �I�i�'格致훌』

『格效훨』 는 東파公에 의 해 �1�8�8�0 년부터

�1�8�9�3 년 사이에 저술된 책으로 �, 인간과 사회 �,
그리고 주변세계에 관하여 사색하고 그 治平

을 위해 모든 관심을 뼈注하며 한 시대를 살

다 간 東武公의 철학적 省쳤앓이며�5�)�, 크게

�[�f 펌略】 �. �I 反省짧 �) �. �I 獨行篇 �l 으로 구성

되어 있다 �.
�r格致훌 �. �f펌略」 에서 제시한 東武公이 세

상을 인식하는 주요 방법은 ‘필心身物’이다 �.

따라서 「事物」은 『格致훨」의 첫 할인데 �,

여기서 ‘짧 �L、身物’이라는 며象에 관하여 언급

하고 있다 �. 이 네가지 요소에서 ‘뿔物’은 ‘非

我’의 요소이며 �, ‘心身’은 ‘我’의 요소임을 알

수 있다 �r格致훨」 에서 나타난 ‘꿇�L、身物’을

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

표 �3 �r格致훌 �j 에 나타난 휠 �L、身物

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心과 身이

�A을 이루는 요소이며 �, 身은 行을 담당하고 �,

心은 知�(쩔�)를 담당한다
�.�(�;�)
는 것이다 따라서 知

�4즙옮은 知 �A論에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

사람을 구성하는 心과 身에서 이루어지는 知

와 行을 보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개념

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�. 즉 東武公의 知行

論은 知 �A論을 위하여 펼요한 요소임을 알 수

었다 �-
‘知 �A’의 필요성에 관하여서는 동무의 초기

저작인 �r格致훌 � 獨行篇」 에 잘 나타나는데 �,

�r格致훨 � 獨行篇」 을 보면 ‘知�A’을 통하여

‘不빼心’할 수 있고 이로써 ‘中庸’에 이를 수

있다고 하였는데 �7�) 여기에서 東武公 철학의 가

장 큰 목표는 ‘中庸’이며�, ‘知 �A’과 ‘正 �E ’는

‘中庸’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야 할 가장 첫

단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�.

즉 『格致짧』에서 제시한 知行論은 �, 知 �A

은 東따公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해 필

요한 요소이며 �, 知行은 知�A의 기본 요소라는

인식이다 �. 즉 �A을 이루는 기본 요소는 心과

身이며 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知이며 �, 身에
서 이루어지는 것이 行이라고 인식하고 �, 知 �A
을 위해서는 心과 身의 기능인 知行에 관한

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�. 그리고
心에서 知를 담당하여 學問思辯이 이루어지

고�, 身에서 行을 담당하여 �/�f�f�i 放�����1 배이 이루어

진다는 내용처럼 知行의 차별성보다는 知行의

공통율을 주로 언급하고 있다 �.

�2�. �I�i�'東醫훌世保元四象草本卷』
�r東醫뚫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은 함홍의 깐�:議

짧이 소장하던 것으로 金九쯤이 手林하여 �1�9�8�4

년 筆흙本이 影印되었고 �, �1�9�8�5 년 �1�0 월 延邊朝

蘇族自治洲民族醫헬�1�i�J�m 所에서 발간한 『朝醫

學』第 �-�f�f�i�)�- 四象醫學論에서 부록으로 ‘四象醫

學草本卷’이라는제목으로 출판된 것으로 『東

醫룹世保元며象草本卷」 의 저술시기는 �r東 �J�i�l�,�'�;

�5�) 池좋-짧 께�i�:�i�R 格쫓���� 필 �i ￥홈￥ �i�k�U�, 此 서울 �2�0�0�1�, �p�.�3�2

�6�) �r格致훌 � 偶略」
‘

�- -物止也 �-�- .身行也 �, ι、�w也 �. 휩싸也 ”

�7�) �r格致짧 � 周行篇」
“知�A誠웹 �J�l�I�J 不팬 �, 不괜 �I�!�I�J 正心 �. 正心則不動 �L、�, 不動心 �I�!�I�J 趣世中 �!많而無없”

�-�1�2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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遺橋』 藥性歌나 �3�9 세 亡陰證 치험례 이후 저술

로 『格致훨 �. �1輔�J �. �r格致藏 � 反省짧」 저술

전이나 저술 당시로 추정되어 �4�0 대 후반과 �5�0

대 초반 사이의 저술로 추정된다 �.�8�)�.

『東짧壽世保元四象草本卷 � 原、 �A第一統」 에

知行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�9�)�, 이는 『東醫

뚫世保元」의 내용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�. 자
세한 비교는 『東醫壽世保元」에서 하겠다�.

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 에서는 心身을

知行과 연결시키는 외에�, 事心身物과의 관계

도 밝히고 있다�. 우선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

本卷」에 心身과 知行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

한 내용을 �r格致훌』 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

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4 펄 �L、身物과 知行 �(�I�)

이외에 性用 � 形用이라는 개념이 나와 性用

이 知이며 �, 形用이 行이라는 개념도 함께 나

오는데 �, 여기서 性과 形도 心 � 身과 유사한

개념으로 생각되어 �, 여기까지도 心身과 知行

간의 관계에 관하여만 언급한 것으로 생각되

며�, 이어서 知行과 뿔心身物의 관계도 설명된

다 �. 知에는 합卷이 있으며�, 行에는 進退가 있

는데�, 知가 합하면 ‘뻐事�)이고 卷하면 廠心 �) °
�1

며 �, 行이 進하면 훌�l�b�< 身 �) °
�1고 退하면 止�(物�)한

다 �l이고 하였다 �. 그리고 이를 事心身物과 언급

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5 헐 �L、身物과 知젠 �2�)

그런데 이상과 같이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

『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며統』 에

서 心을 �f�l�J 勇짧知〈物�) �. 明慣審�1뱅心�)과 연결하

고�, 身을 ￥채�E慧誠�( 身 �) �. 爾交哲짧�(事�)와 연결시

키는 상호 모순된 내용이 언급된다 �1�1�)�.

그리고 『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』에서는

知行의 차별성에 관한 언급이 되기 시작한다 �.
우선 『東醫룹世保元四象草本卷」 에서는 知와

行을 뼈牌府띔으로 차별화 하여 언급한다 �1�2�)�.

그리고 知와 行의 특정에 관하여 언급하는데 �,

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�.

표 �6 �r東醫꿇번용元四象草本卷 �j 의 知行

�8�) 이수경 �r짜뽑쩌世保元四象끊本卷」 의 뽑註‘쩌的짜갖 �, 서울 �, 띠象엠質뽑황會품‘ �V�o�l �I�I�. �N�o�.�1�. �1�9�9�9�. �p�.�7�7
�9�) �r東뽑파世保元四象草本양 � 原 �A之第 -.統」
‘
天生합 �� 性以었 �l行�, 지익民之生也 有었 �l行 ���I�J

’

�'�L 無쩌 �l行 ���I�J�9�r�:�. 처 �I�h 흉성�l‘之所 �E�I�3 生也

註 �{二義 �j�� 접 �I 忠孝友 ���. 쩌앓�R환함出 �b킨、었 �I�f�f
天 �J아�핍民” 命以衣食 �, 파民之 ���t 也 有衣 �1�t�P�'�I�J�'�t�, 無衣食 �H�l�j�9�t 衣食흉효之�J�i�f�r 有生也
���I �; 士없 �I�i 댐 �,�m 毛 �j�J ‘國 �, �,�; 홉般�A벼皆出 �1�1�:‘衣 �i�t “

�1�0�) �r 東협휴世保元四象草本卷」
‘知有용�f쉰 �, 상찌하 �, 월패젤也 行有進 �i�l�l�,�j�l�l�i�i�f�i�j 휠�1�1�. �;�[�!�i�f�i�l 止也”

�1�1�) �r짜뽑흡世保元때象草本卷 � 原 �A之第四統」
‘윈 �l 맺않었 �l物�� 身也 �, 캄子주止쩌物化也 ￥�7채�\�:�"�"�>�'�t�.�.�1�!�.�:�,�n 成身 �M�i物也 �, 용了�.�i 힘���i�i�i�; 物動 �m 明慣審�f빵物觸心 �m�. 君子 �.�:�r�f�l 파物원也 �j

패

�x 哲짧 �'�L 、明物也 �, 君 �=�r�-�=�r 決 �I�i�, 物찢也 �f�l�@ 짧쩌 �l太公�Z兵 �t�t�m �- 心않휴天 �F之所뭘也 �. 明뼈짧 �1땅夫子�之敎 ���B�m�. �.�'�L、交웰
짧 �A之所 �� 也 �%깨ε월誠짧�: 隔而 -뼈反也 -身自�'�!�.�J�J 至老之 �)�i�f�r�! 용也 �.�i�¥�3�i�: 함짧 �i�L�B�J�J 之합햄也 -앙務 �I월�l國家之所월也”

�1�2�) �r東짧쉴世保元四象草本월 � 原 �A之第 �-�*�'�i�J‘뼈었�l事짧 �, 牌었�1交웰 �, 땀知黨與 �. �"�a�u�F�. 굉處 �.�J�!�i�t�j 行흙策 �, 牌�h���I�D�;�,�J�I�f 行�H幹 �, 쁨行便宜
”

�-�1�3�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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少隨 不及 不깜 에때 物 行而誠 子思之中I따

�- 사상채질의학회지 �X�f�l�1�4 권 재 �2호 �2�0�0�2 �-

�r東醫뚫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은 이상의 내용

처럼 知行의 공통요소에 관한 설명 외에 �, 知

行의 차별성에 관한 언급도 제시되어 지고 있

다 �. 太陽과 少陰은 知가 主가 되고�, 太陰과 少

陽은 行이 主를 이룬다고 보고�, 太陽은 知가

過하여 ‘知’가되고 少陰은 知가 不及하여

‘愚’가되며 �, 太陰은 行이 過하여 ‘賢’이되고

少陽은 行이 不及하여 ‘不혐’가되며 이것으

로 인해 太陽은 許를 쉽게 하고 �, 少陰은 땀을

쉽게 하고�, 太陰은 像를 쉽게 하고�, 少陽은 懶

를 쉽게 한다고 하였으며 �1�3�)�. 네명의 賢�A의
예로 太陽之象�少陰之象�太陰之象�少陽之

象을 설명하였다 �1�4�)�. 이는 知行에 의한 知 �A論
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�. 단 �, 여기서의 許흙 �f多
懶의 꿇 �L、身物과의 배속은 �r格致흉』 와 차이

를 보이고 있다

표 �7 太少陰陽과 知行

『東醫룹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서의 知行論

은 『東醫룹世保元』과 비교하면�, 知行論의

원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�. 그리고 �r東醫

-꿇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서부터 知�1�1�' 등옳의 공통

율 뿐만 아니라 차별성의 개념이 제시되고 �,

知行之象을 통한 知�A論의 개념도 제시되고

있다 �.

�3�. �i�'東醫훌훌世保元』
�r東醫꿇世保元」 은 �1�8�9�3 년에서 �1�8�9�4 년까지

『東醫홉世保元 � 甲午舊本」 을 저술한 이후로

임상경 험을 축적 하여 �1�9�0�0 년까지 「醫源論」

에서 「太陰�A論」 까지의 내용을 改草하여

『東醫뽑世保元 � 辛표本』 을 쓰게 된다 �. 知行
論에 관한 내용은 주로 「性命論」에서 다루

어지는데 �, 이는 甲午年에 쓰여진 �r東醫줍世
�{똥元」 에서 완성이 되고 이후에 改草되지 않

았다 따라서 『東뽑줍世保元』 의 知行論은

�1�8�9�4 년 무렵의 東武公의 知 �4감옳임을 알 수 있

다
�r 東훌훌

�r줍世保元 � 性命論」 知行의 개념을

보면 뼈脫廳題에서 行其知하고 �, 뼈팀體뽑에서

行其行한다고 하여 �1�5�) 知行에서 知는 짧 �K얻�8齊題

에서 담당하고 �, 行은 頭됨體폼에서 담당한다

고 하였다 『東醫줍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서

는 知行의 過�不及에 따라 知�愚 � 賢�不省

를 구별하였는데 �1�6�)�, 耳텀뭘口에 知를 �, 짧應簡
隨에 愚를 배속하고 뻐牌府딸에 賢을 �, 頭됩體
혐에 不省를 배속하였는데 �1�7�)�, 여기서 인체의

전면에 해당하는 耳目윷口 � 짧體簡眼이 知를 �,

후면에 해당하는 뻐牌府賢 � 頭됨體협이 行을

행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�. 여기서 개념

이 더욱 정리되어 知는 性과 �, 行은 命과 연결

시켰고 �1�8�)�, 이를 확장한 개념을 정리하여 도표

화하면 다음과 같다

�1�3�) �r�m�: 짧깜世保元며象 �1�;�! 本혼」
‘太 �I쩌之쩌�J�, 있 �!때폐也 �, 象 �A之꾀於었�1者易낌 ���f�- 也 少陰之知 �, 웰 �J�f�J�j�1�� 及也 �, 없 �A之펀 �f�f�i�f�+ 及 �;흉易월 �i ’�&也 �. 太陰之行 �, ���I�T�U�; 꾀

也 �, 象 �A之 �'�[�t�u�n�; 힌者”易 ���j�j�j�( 也 少陽之行 �, 不 �1�i�i �u�n끽
�;
及 �i�!�?�. 없 �A�Z�1���'�H�f�f�D�+ 及 �;

홉易월에얘也
”

�1�4�) �r東짧깡世保元四없草本卷」
‘夫子之周遍 �j�'�L�1�t�'�: 퍼也 �,�r�L 於�i효者立於身也 �, 太陽之象也 曾子之治平 �D�J�) 於않也 �, 明 �1�/�;�'�i 홍흉 �D�f�) 於心也 �, 少陰之象也 굶子之雄辯
言於현也 �, 현也

�;홉팎於렴也 �, 太陰之象也 子뽕、之中�!팝行삐誠센 �, 빠也
�;
홈뼈 �t�r�'�,뺑也 �. 少陽�Z象也 �"

�1�5�) �r짜웹쉰世保元 � 性命詢」
‘

耳目월 �I�I 없於天也 해�j�!�J�l�1�l�l�1�f 웹 立於 �A也 �:�1�!�i���J�I 훌題 行其쩌 �l也 패 �m잊 �! ’ �h 其行也 �R

�1�6�) �r東웹장世保元四象草本환�J
�: ‘太陽之知 �, 知 �i�f�i�j 過也 �, 象 �A之過 �6깃뺏�l者易쩔詳也 少陰�Z 쩌 �J�, 뿔 �l�f�1�f�f���& 也 �, 象 �A之싼 �n�l�i 不及者易월뿜也 太陰之行�, 휠 �n�r�i 過
也 �, 象 �A之딸而過者 �l ’易월 �j�j�j�(

也 少陽之行�, 不힘 �f�f�o�/�f�- 及也 �, 象 �A之不챔 �n�o不及흉易월�{뼈也 �-
�1�7�) �r束뽑쉰世保元 � 性命홉」

‘耳텀빼 �L�1 �A 皆였�1也 승�a�m�.�! 홉 �m�l�A 皆愚也 �, 뼈牌 �I�/�f �'�J�f �A 皆휠也 �i찌탑體햄 �A皆不 �i굉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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知 ↑호 ÖM���f t홍 �E•©�j�tfz 忠孝友像 �� 敎 �W�:QvÆT�A

行 命 �i�tim i효 土앓I商 田毛n國 用 k2Qv�l�i�t�e

�- ���� 公의 知行에 관힌 ���.�-

표 �8 �r東醫壽世保 �l�e�J 의 知行

이상의 내용은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

에서의 知行과 차이를 보인다 �. �1�8�9�4 년의 �r 東

醫꿇世保元」 에서는 知와 行을 분류하여 知에

仁義禮智 忠孝友’協를배속하고 �, 行에 士農工

商 田숨해國을 배속하였다 그러나 『東醫뚫

世保元四象草本卷』에서는 知行에 仁義續智

忠孝友
�,�[
弟를 배속하고 �, 衣食에 士農 �I 商 田毛

判國을 배속하였다 �. 우선 知는 인식의 개념이

며 行은 행위 � 습관 � 실행 � 실천의 개념이다 �.
知인 인식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

에 관한 인식 �, 是非에 관한 인식 �, 도덕 인식

등이 이며 �, 行의 행위 대상은 일상 행위와 도

덕 행위이다 그럼 �r東醫훔世保元』 과 『東

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」에서 차이를 보이는

이유는 두가지로 볼 수 있다 �. 하나는 �r東醫

증월�;�-�f�i�t 保元며象草本卷」 에서의 知行。�l 知와 行

의 합성어가 아니라 �r東醫壽世保元」 에서와

같이 慧쩔과 資業의 다른 명칭으로 단지 知行

과 衣食을 사용한 것으로 지행을 보는 견해이

고 �, 다른 하나는 �r東醫꿇世保元며象草本卷』

의 知行에서 知는 단순한 인식의 개념이고 �,

行은 단순한 행위의 개념으로 보고 일상의 모

든 행위를 도덕적인 것과 일상 생활 유지를

위한 것으로 분리하여 知行은 �{二義禮智 忠孝

友佛와 같이 도덕적인 것에만 한정된다고 보

고 �, 이런 도덕적인 요소를 인식하는 것이 처�]

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行으로 본다는 知行

論이고�r�, 東醫홉世保元」 의 知行은 �r東醫壽

世保元四象草本卷」 의 知行과 衣食의 분류와

는 달리 �, 知는 仁義禮智 옆、孝友�.�t弟와 같은 윤

리적인 도덕 의식의 개념이 主를 이루며 �, 行
은 士農工商 田毛郭國과 같은 생산활동의 개

념을 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�.

�4�. �f東武遺橋』

『東武遺橋』 는 東武公이 생전에 지은 단일

한 저술인 『東醫홉世保元 �J �. �r格致黨』 이외

의 글로써 �, 다종의 장르를 지닌 일종의 文集

이라고 할 수 있다 �. ‘遺橋’라는 말이 가리키듯

이 �r 東武遺챔』 는 東武公 생전에 성립되었다

기 보다는 東武公이 세상을 떠난 뒤에 후손

또는 문인에 의해 수집 � 정리된 것으로 보인

다 �r格致훌』 가 동무 철학 사상의 經學的

基調를 선보인 것이고 �, 후기에 저술된 �r東醫

뚫世保元」이 동무의 사상을 가장 잘 집약하

여 동무의 철학과 의학이 어우러진 반면에
�r 東료강효鎬」 는 이 런 저 런 장르를 통해 표출

된 동무 사상의 단편을 수록하고 있다 �. 저술
연대는 �2�0세부터 만년에 걸쳐 있다 �1�9�)�. 그러나

知行에 관하여 주로 언급된 「知行論」은 주

로 �1�8�9�7 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동무 사상의

후기 시대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서적이다 �.
�r 東파遺橋」 에서 知行에 관한 내용은 주로

�r�'�I 齊樂新編 � 知�4즙옮」 에서 다루고 있다 �. 여기

서도 知는 心에서 �, 行은 身에서 이루어진다고

보고 �, 心은 放짧을 身은 �f兪速을 가장 경계하

여야 한다고 하였다 �2�0�)�. 그리고 知도 大知와

小知로 나누고�, 行도 大行과 �I�J 애�f으로 나누었

으며 �, 大知는 治國 � 平天下이고 �, �I�J 、知는 農 �l

商廣이며 �, 大行은 �i�E 衣冠 � 端起居이고 �, �I�J 、行은

�1�8�) �r東뽑홉世保元 � 性命論」
“或日 없었 �J�i�!�u�& 옮性 �u�J 也而 짧’캄융命�{�P�J 義耶 日 命者 命數 �� 환行則 命數自美也 �!�1�C�-�-�f�T�R�l�j 命數自현、也

따쩌�1也 ���� 永言配命 自�:�:�R 多福 윈�l 此餐也”
�1�9�) 이창일 東武遺해 �. 서율 �, 청계 �. �1�9�9�9�. �p�.�1�7

�2�0�) �r濟짧新짧 � 知 �f감융」
‘何以知 �Z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 心不可以放짧 았훌則쩌웠�l 身不可以倫速 �f융進則쩌行”

�{���. ι‘ �h 쩔 �m�i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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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사싱채질의학회지 제 �1�4 권 저�1�2 효 �2�0�0�2 �-

負흙力作이라 하였다긴
�)
그러나 여기서 大

行 � 大知와 �4 끼�T�' �/�J、知가 善惡을 가르는 기준

이 아니라 �, 知와 行이 中道를 얻는냐�. 그렇지
않느냐에 따라 善惡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였

다 �2�2�)�.

이를 통해서 정리하면 �r東 �i당윌챔』 에서의

知行論은 格致훨의 생각과 유사하게 知는 心

에서�, 行은 身에서 담당하고 知行에서 中道를

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여 知에서는 放앓하

지 않고 從答한 것을 통하여 誠을 달성하면

中道를 이룰 수 있다고 하였으며�, 行에서는
�{兪速하지 않고 敏彈함을 통하여 敬을 달성하

면 中道를 달성할 수 있음 �2�3�) 을 알 수 있다 �.

그리고 �r東파遺챔」 에서도 인간에 있어서의

공통적인 知行이 언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�.

�m�. 考 察

기존 東洋學에서의 知行은 知와 行에 관한

인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었는데 �,

東武公의 知行論은 ‘知天’� ‘知 �A’에서 知께의

인식이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�r格致햇」 에

서의 知行을 보면 �r�, 格致훌』 의 주요 인식방

식인 事心身物에서 心을 知와 身을 行과 연결

시켜서 知는 인식의 개념으로 �, 行은 실천이나

실행의 개념으로 인식한 것으로 사료된다 �. 그

리고 知行은 단순한 知行이 아니라 知 �A을 통

하여 그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해 知 �A

에 기본적인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�r東醫흡

世保元四象草本卷 �J 에서의 知行論을 보연 �, 우

선 『格致훌�.�1 의 개념처럼 知는 인식이며 行

은 행위와 실천이라는 개념은 유지되며 知行

은 衣食과는 달리 仁義 �i�f體 忠孝友協의 도덕

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고 실천한다는 개념

이 형성되고 �, 知 �A論이 더욱 발전하여 知行之

象을 통하여 太少陰陽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

를 제시하였다 �. 즉 知行의 過 � 不及에 따라

知�恐�賢�不省로 구별된다고 하고 太陽

�A�. 少陰 �A�. 太陰 �A�. 少陽 �A으로 배속하고 그

들의 許色 �{多懶를 드러낼 때의 차이를 언급하

였다 �. 이는 東武公 특유의 知行之象을 통한

知 �A論을 보여주고 있다�. 그러다 『束醫꿇世

保元」에 이르면 �r束醫룹世保元四象草本卷 �.�1

과는 달리 知는 性�德�慧핸과 연결되면서

知는 仁義禮智 忠孝友佛와 같은 윤리적인 도

덕의식으로 주로 개념화 되었으며�, 行은 命 �

道 � 資業과 연결되면서 �t 農工商 田毛해댐과

같이 생산활동으로 개엽화 되었다 �. 그리고
�r 東효당월템』 에서는 知와 行을 모두 大 �/�J 、로

구별하는데 �, 여기서의 大小 구별의 기준은 개

인적인 知行은 �/�J 、에 �, 대외적인 知行은 大로

인식하고 知行의 善惡을 구별하는데 중요한

것은 大小가 아니라 �, ‘中道‘임을 밝히고 있다 �.
그리고 知行의 中進를 얻기 위해서는 從容 �

敏끓을 통해 誠 � 敬을 이루연 얻을 수 있다고

제시하였다 �.
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東파公의 知行에 관

한 인식변화를 그의 저술 순서로 알아보았는

데 �, 그의 초기 저서를 보면 知行을 知와 行으

로 분리하고 心身의 兩面과 연결하여 인식하

여 �, 心에서 이루어지는 知짤을 ‘知’로�, 身에서

이루어지는 行쩔를 ‘行’으로인식하였으며 체

질별 知行의 차별성를 강조하였다 �- 그러다 후

기 저서로 넘어가면서 知 � 行을 도덕인식과

�2�1�) �r�i 홈�*新짧 � 쩌 �l行讀」
‘知有大 �4 、 �;�.�,�<�.�.�u 國平天下 大솟�1�1�m 없上때 �!핫 �4 、었�1也 行有 �*�/�J 、 正衣冠端起居 大行也 �f�t�i�j�f�1�J 作 �+�r�i 也”

�2�2�) �r�j뺨짧新뚫 � 였�1行옮」
�: “得中값 �P�'�I�J�* 行 �/�J 、行 皆뭘환 �r�i 也 �. 不得 �<�P �i�l�l�J�!�I�] 大行�d �-�I�T �m월편�K�i�m 何以然‘ �J�j�� �'�* 삽者 �f�t 훨力 �{쑤 �"�I�] 果￡中따 �i�T�i�i 혐行也 힘
正衣 �I�D 옮起居 앓 ���M 갖 �f�i�l�l�j�P�'�I�P�f 、得中따때�- 反 �� 惡行 �m�. ���f�t�; 흉 正衣冠端起居則果￡中 �i효때팍行�m 홈 �f�t 혔 �h�t�F �W走 �i효路 �"�I�)

不得中 �i효 �n�o�! 호쩔 �;펠行也
”

�2�3�) �r東武遺협 � 知行꿇」
�. ‘ ���r 問�z�i�t�i 無他 求其放心從습 �i며딘 此之謂誠也 �. 뽑、없之道 無他 훌其 �j훌身앙�H뭘 �i피디 此 �z�J 원敬也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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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- �J�n�t 公의 知行에 관한 考쫓 �-

생산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차별적인

요소가 아닌 ‘誠� 敬’을 통하여 ‘得中道’하는

공통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�.

�I�V�. 結 틀�&
�a뼈

�1�. �r格致훌』 의 知行은 휩 �L、身物에서 ι、을

知와 身을 行과 연결시켜 知는 인식의 개념으

로 �, 行은 실천이나 실행의 개념으로 인식하였

다�. 그리고 知行은 단순한 知行이 아니라 知

�A을 통하여 그의 이상향인 中庸에 이르기 위

해 知 �A에 기본적인 요소임을 설명하였다 �.

�2�. �r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�j 의 知行은 知

는 인식이며 行은 행위와 실천이라는 개념 하

에 知行은 衣食과는 달리 仁義禮智 忠孝�友佛

의 도덕을 대상으로 하여 인식하고 실천한다

는 개념이 형성되고 �, 知 �A論이 더욱 발전하여

知行之象을 통하여 太少 �|쏠陽을 구별할 수 있

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�.

�3�. �r 東醫壽世保元」 에 이르면 『東醫꿇世保

元며象草本卷」 과는 달리 知는 性 � 德 � 慧覺

과 연결되면서 知는 仁義禮첩�I 忠、孝友佛와 같

은 윤리적인 도덕의식으로 주로 개념화되었으

며 �, 行은 命 � 道 � 資業과 연결되면서 �t 農 �I

商 田毛해國과 같이 생산활동으로 주로 개념

화되었다 �.

�4�. �r東�i굉효챔」 의 知行은 知와 行을 모두

大小로 구별하고 �, 개인적인 知行은 小로 �, 대외

적인 知行은 大로 인식하고 知行의 善惡을 구

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大小가 아니라 �, ‘中道’

임을 밝혔다 �. 그리고 知行의 中道를 얻음에

從容 � 敏랬을 통한 誠 � 敬을 강조하였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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